
opusdei.org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일체 대축일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2020-6-7.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
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
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
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요
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
어 주소서.

요한 3,16-18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
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
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
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
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
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밝
히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
아들의 형제자매, 성령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세 위격의 살아있는 성전입니
다.



교회 생활의 중심 신비인 삼위일체는
전례에서 끊임없이 불러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는 세례를 받았으며, 그의 이름으로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시작과 끝에서, 우리
는 성령의 연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자신을 아버지께 다룹니
다. 하루 종일 그리스도인들은 반복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께.

하느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나의 위로 입니다. 나는 하인이 아닌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왕
국의 상속자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서 성부와 성
자와 성령 세 위격께 말했으면 좋습
니다.



"우리 마음은 거룩하신 성삼위를 각
각 구별하여 흠숭할 필요가 있습니
다. 마치 어린이가 자신을 둘러싼 세
상에 눈을 뜨듯이, 영혼이 초자연적
삶에서 어떤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영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더불어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며, 생명을 주
시는 파라클리토, 인간 측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
온갖 선물과 초자연적 덕들 을 선사
하시는 성령의 업적을 기쁘게 받아들
입니다!

우리는 시냇물을 그리워하는 암사슴
처럼 달려 왔습니다(시편 42,2). 우리
는 갈증에 시달리고, 입술은 바싹 말
라 건조해졌습니다. 우리는 생명수의
원천에서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우
리는 온종일 보잘것없는 일에 매달리
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물이 풍성하게 솟는 맑은 샘을 향하
여 움직입니다(요한 4,14 참조).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혀가 제
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



성이 조용히 자랍니다. 그러나 논리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만 봅니다!
그러면 영혼이 한 번 더 새로운 노래
를 시작합니다. 온종일 자신을 하느
님께서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다는 것
을 느끼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하느님의 친구들,
306-307)

우리가 삼위일체를 위한 좋은 집이
되게 해 달라고 요청합시다.

'성령님, 당신의 형성을 시키는 행동
에 장애물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내
가 하는 모든 것을 세 위격과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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